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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기생충’출연 여배우들과 이미경 CJ 부회장이 

미국 매체가 선정한 영화계의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됐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지난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최근 영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리스트에는‘기생충’의 여

성들이라는 이름으로 조여정, 장혜진, 이정은, 박소담, 

정지소 등 출연 여배우들이 올랐다.

버라이어티는“이들은 오스카상은 받지 

못했지만, SAG 어워즈에서 앙상블상을 받

았고‘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함께 축하하며 시상식 레이스를 통해 교훈

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해서는“이 부회장

이 25년 전 남동생과 함께 CJ의 미디어 부

문을 설립할 때만 해도 한국 관객들은 영

화에 등을 돌렸고 영화 제작자들은 자금

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사반

세기 후 CJ는 한국에서 가장 큰 영화 재벌

이 됐고 (투자한)‘기생충’이 외국어 영화

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는 승리를 거

뒀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중에는 김민영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VP(Vice President)도‘넷플릭스의 여성들’로 리스트

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배우 아델 에넬, 아나 드 아르마스, 셀마 

헤이엑,‘조커’의 음악감독 힐더 구드나도티르 등이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됐다.

“ ‘기생충’ 여배우들+이미경,
영화계 영향력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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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청하가 미국의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미

국에 진출한다.

소속사 MNH엔터테인먼트는 10일 청하가 최근 

글로벌 3대 에이전시로 꼽히는‘아이씨엠 파트너

스’(ICM Partners·이하 아이씨엠)와 계약하고 본

격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이씨엠 존 플리터 부사장은“청하는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중 최정상에 위치한 아티스트”라면서“실

력과 스타성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유년 시절 미국

에서 생활해 언어 문제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특히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 K팝 가

수를 넘어 팝 가수로서의 가능성 역시 유심히 보고 

있고, 할리우드에서 연기자로 활동할 가능성도 충

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청하는 지난해 아이씨엠의 아시아 독점 파트너사

인 캠프 글로벌(KAMP Global)이 주최한 음악 축제 

‘캠프 싱가포르’무대에 올라 아이씨엠에 눈도장을 

찍었다. 아이씨엠은 LA에 본사를 두고 뉴욕·런던 

등지에 지사가 있는 대형 미디어 에이전시다. 음악

산업, 방송 프로그램, 영화, 출판, 공연, 뉴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사업을 펼친다.

비욘세, 니키 미나즈, 칼리드, 사무엘 잭슨, 올랜도 

블룸, 우마 서먼, 메간 폭스, 존 시나 등 유명 가수 및 

배우들과 에이전트 계약을 하고 함께 일한다.

청하, 미국 진출 위해 미국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 

배우 브래드 피트(왼쪽)가 26세 

연하 동료 배우인 앨리아 쇼캣(오

른쪽)과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는 설이 제기됐다.

연예매체 TMZ는 10일 브래드 

피트가 2016년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아무와

도 데이트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이 매채는 피트 측근의 말

을 빌려“브래드 피트가 연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

고 있다. 그는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브래드 피트는 26살의 연하 배우 앨리아 쇼캣

과 LA에서 열린 콘서트에 함께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

며 열애설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래퍼 카니예 

웨스트의 콘서트와 미술 전시회에 나란히 모습을 드

러내며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열애설 당시 브래드 피트 측 관계자

는“두 사람은 친구일 뿐 낭만적

인 사이가 아니다. 앨리아 쇼캣

은 브래드 피트가 어울리는 예

술가 친구 중 한 명”이라고 부

인했다.

브래드 피트는 제니퍼 애니스

톤과 지난 2000년 결혼했고, 결

혼 5년 만인 2005년 이혼했다. 

이후 그는 영화‘미스터 앤 미세

스 스미스’를 통해 인연을 맺은 안젤리나 졸리와 연

인으로 발전했고 지난 2014년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브래드 피트가‘돌싱’이 된 이후 그의 새로운 연애

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그는 연초 시상식 시즌 

전 부인인 제니퍼 애니스톤과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 

제니퍼 애니스톤과의 재결합에 대한 기대 섞인 관심

을 받기도 했다.

“브래드 피트, 연애 필요성 느끼지 않는다”

▲ 영화 ‘기생충’ 출연 여배우들(왼쪽 사진)과 이미경 CJ 부회장(오른쪽 사진)


